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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극생물 진화의 비밀 밝히다

세계 최초로 남극 요각류의 게놈 분석해 환경적응․진화기작 규명

□ 극지연구소(소장 윤호일)는 남극 고유 생물인 요각류 Tigriopus 

kingsejongensis*의 생명정보가 담겨있는 게놈 분석을 완료하였다고 

밝혔다.

   * 요각류: 새우나 게 같은 갑각류의 한 부류로 지구상에서 가장 순간 속도가 가장 빠른 

동물 중 하나임

  o Tigriopus kingsejongensis는 남극 세종과학기지 근처에서 지난 

2014년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 발견된 남극 고유 요각류이며, 

크릴의 개체수 급감으로 해양 포유류의 대체 먹이생물로써 그 

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남극의 대표적 수산자원 중 하나이다.

□ 이번 연구결과는 극지 생물의 게놈을 분석한 다섯 번째 사례이며, 

극지해양 무척추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운데 세계 최초의 

성과이다.

□ 극지연구소와 부경대학교 공동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Tigriopus 

kingsejongensis에 12,772개의 유전자가 있으며, 이 중 74개가 자



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된 것으로 확인했다.

□ 변화된 유전자들은 주로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운반․대사

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, 특히 극한 환경에서 

세포를 보호하고 중요한 에너지원 역할을 하는 물질을 이동시키는 

유전자의 수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Tigriopus kingsejongensis가 서식하는 서남극은 극심한 기후변화 지역

으로, 생명체들은 극저온과 짧은 여름 등 환경 스트레스에 지속적으

로 노출돼 왔으며, 생물들은 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마다의 

방법으로 적응․진화해왔다.

□ 극지연구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분석한 정보를 토대로 극한 환경

에서의 생명체 적응활동과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파악해 극지생태

계 모델 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향후 남극 생물 분야를 선도할 수 

있도록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.

□ 본 연구결과는 유전체분야의 저명한 학술지인 GigaScience에 2017

년 1월 online 게재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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